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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에 나타난 소통 신학

하경택

들어가는 말

통通하지 않으면 통痛한다는 말이 있다 소통의 문제는 어디에

나 존재한다 국가와 사회의 운영과 유지를 위해 소통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다 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과 역할을 생각할 때도 

사회에 대한 교회의 소통 문제가 우선적인 과제가 된다

신학에서도 소통의 문제는 중요하다 구약 신학에서 하나님과의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구약학

이 논문은 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이것을 한의학에는 통즉불통通卽不痛이요 불통즉통不通卽痛이라고 한다
김양규 󰡔성경으로 본 재미있는 한의학󰡕 서울 프라미스키퍼스
제국 형성과 문화 발전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를 잘 보여주는 저서로 다음을 참고하라 헤럴드 이니스 󰡔제국과 커뮤니케이
션󰡕 김문정 역 서울 지식을만드는지식 그리고 오늘날 한국사회의 소통 

위기에 대해서 진단한 다음 책들을 참조하라 오성현 사회의 소통부재불통의 

언어에서 소통의 언어로 ｢신앙세계｣ 강준만 외 지음 󰡔한
국 사회의 소통 위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윤석민 󰡔한국사회 소통의 
위기와 미디어󰡕 파주 나남
년 월 일 장신대에서 열린 소망신학포럼에서 교회와 언론의 바른 소통

을 위한 개신교회의 제도적 연구라는 주제 아래 발표된 연구 결과를 참조하라

김은혜 교회와 사회 간의 소통과 공감에 대한 신학적 성찰 사회적 삼위일체론을 

중심으로 박진석 교회와 언론의 바른 소통을 위한 목회와 선교

윤정국 개신교언론간 소통부재 원인과 해결방안 모색
년 봄 호에 성서학과 소통이라는 주제 아래 실린 다음 세 편의 논문을 

참조하라 박형대 구약과 신약의 소통 ｢ ｣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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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는 구약의 중심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구약성서 윤리의 핵심은 

인간 상호간의 관계성에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구약성서의 계명과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가지 강령으로 요약하셨다마 

막 눅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의 문제가 신학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욥기에 나타난 소통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욥기의 

내용은 질문과 응답의 구조로 파악할 수 있다 장면 상호간의 관계뿐 

아니라 등장인물 사이의 대응 관계가 욥기의 기본 구조를 형성한다

이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등장인물 간의 소통 문제이다 욥과 친구

는 자신들의 대화에서 소통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파국을 맞이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질문과 탄식에 대한 응답을 통해 소통을 이루신

다 이러한 소통의 부재와 소통의 실행의 대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욥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고 지향해야 할 소통 신학이 무엇인

가를 찾고자 한다

김동수 성서신학 더 이상 조직 신학의 토대가 아닌가 볼프의 성서의 신학적 

해석 ｢ ｣ 봄 양재훈 소통과 융합 시대의 

성서학과 문화문화 이데올로기 그리고 성서학 ｢ ｣ 
봄 또한 년 호 ｢성서마당｣에 실린 다음의 글들도 참조하라
석원식 성경에 나타난 소통신약 신약 성경에서의 소통 ｢성서마당｣ 

오택현 성경에 나타난 소통구약 구약성서에 나타난 소통 ｢성서마당｣ 
예컨대 구약의 중심 논쟁에서 프리젠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구약 메시지의 기본

사상이요 구약 신학 구조의 중심요소라고 평가한다

필자는 이러한 대응관계를 질문과 응답의 구조 로

서 인식한다 이 구조는 욥기 전체를 관통하면서 욥기의 기본 구조로 작용한다

이러한 질문과 응답의 구조 아래 욥기를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에 관하여 필자의 

졸저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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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의 문제제기

욥은 탄식한다 친구들의 방문을 받고 일 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연다 장 이후에 나타난 욥은 욥기 장에서처럼 한없이 인내하

며 모든 것에 순응하는 욥이 아니다 거칠게 항변하고 탄식하며 도전하

는 욥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그가 탄식을 통해서 쏟아낸 말들의 

핵심은 무엇인가

욥의 발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친구들을 향한 말과 하나님

을 향한 말이다 먼저 친구들을 향한 발언의 중심 내용은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하러 온 그들의 말이 욥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요

오히려 욥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다 친구들은 다 쓸데없는 의

원 이요 번뇌케 하는 안위자 라고 비난한다친구들에 대

한 비난의 말 친구와

의 대화는 따뜻한 위로나 격려가 되지 못하고 첨예한 논쟁으로 변한다

친구들과의 논쟁은 서로의 입장이 조금도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을 달릴 

뿐이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발언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가 정의와 질서의 세계가 아니라 혼돈의 세계가 되었다

는 것과 모든 일에 하나님 자신이 핍박자가 되어 욥 자신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을 준다는 것이다

욥의 발언에는 친구들을 향한 

이러한 욥의 발언은 소위 창조모티브를 가진 발언으로 분류되는 부분에 집중되

어 나타난다 하경택 욥 발언의 창조모티브 고찰 ｢구약논단｣ 
이렇게 하나님을 핍박자로 묘사하는 내용은 소위 하나님의 공격모티

브 를 가진 발언에 주로 나타난다

폰 라트는 이렇게 대담하게 하나님께 탄식하고 질문

하는 욥의 발언은 욥 이전에는 결코 들어볼 수 없었던 새로운 어투라고 평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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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보다 하나님을 향한 말이 훨씬 더 비중 있게 나타난다 이러한 욥 

발언의 특징은 욥의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의 원인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하고 탄식

하지만 동시에 그분이 구속자로서 자신을 위해 나타나실 것을 확신하

고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마지막 발언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해주시기를 요청한다

해방신학자 구티에레츠 é 는 욥기를 신의 부재 상황 속

에서 신에 대하여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바라본다

그는 인간이 무죄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적절한 언어가 

있는가를 묻고 이것에 대한 답변이 욥기에서 기술되고 있다고 평가한

다 욥기는 하나님과의 불통 상황에서 빚어진 인간들 사이의 대화이며

하나님과의 소통의 상황으로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인 것이다

친구들과 불통의 대화

욥기에 나타난 친구들은 개인의 의미만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지혜 

사상을 대표하는 대변자들이다 그들을 통해 고난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답변들이 시도된다 세 친구들은 욥의 반대 진영에 서 있는 

지혜 집단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각 개인의 개별적인 특성도 파악할 

수 있다 세 친구들은 당시의 지혜 사상을 공유하면서도 나름대로 독특

한 논거들을 가지고 욥에게 대응한다 이러한 세 친구들의 발언은 인간

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답변하는 지혜 사상의 근거들을 엿볼 수 있게 

구티에레츠 󰡔욥에 관하여 하느님 이야기와 무죄한 이들의 고통󰡕 왜관 분도출판

사
세 친구의 출신 배경에 관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하경택 󰡔질문과 응답으로서의 
욥기 연구 지혜 탄식 논쟁 안에 있는 신학과 인간학 󰡕 서울 한국성서학연

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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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러한 지혜 사상의 근거들은 오늘날 신학 논쟁뿐 아니라 신앙의 

다양한 실천 현장에서도 쉽게 목격할 수 있는 것들이다

엘리바스 계시 경험자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엘리바스는 여러 면에서 그가 세 친구 중 

가장 뛰어나고 설득력 있는 지혜자요 웅변가라는 사실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사실은 우선 그의 발언이 다른 친구들보다 현저하게 길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그의 수사에는 격언 우화 교훈 유비 격려 지혜

의 말 찬송 계시 경험 등 다양한 형식의 표현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수사학적 장치들은 그의 주장을 확신 있고 권위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세 친구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추정되는 그는 연장자답게 

자신의 개인 경험을 강조한다 내가 보건대 내가 보았다

하지만 그의 발언의 특별성은 무엇보다 그가 보여준 계시 경험에 대한 

묘사에서 두드러진다

나에게 한 말씀이 조용히 임하고

내 귀가 그것으로부터 속삭임을 들었다

밤의 환상으로부터 번뇌의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사람에게 깊은 잠이 밀려 올 그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하였고

엘리바스의 첫 번째 발언은 행에 걸쳐 나타나고 이에 대한 욥의 발언은 행이

다 이 후에 빌닷과 소발의 발언이 각각 행과 행의 길이로 나타난다 두 

번째 바퀴의 논쟁에서도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말한 발언의 길이는 각각 행

행 행으로 엘리바스의 발언이 가장 길다 세 번째 바퀴의 논쟁에서는 엘리바

스가 행 빌닷이 행 길이로 발언하고 소발의 발언은 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통계로 볼 때 세 친구들 가운데서 말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엘리바스다



10 Canon&Culture 제7권 2호┃2013년 가을

내 뼈들을 심히 떨게 했다

한 영이 내 얼굴을 지나가니

내 몸의 털이 곤두섰다

그가 서 있으나 그의 형상을 알아볼 수 없었고

한 형체가 내 눈 앞에 있었으며

내가 한 세미한 소리와 목소리를 들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우며

그의 창조자보다 사람이 정결하겠느냐

보라 그는 자기 종들도 믿지 않으시며

자기 사자使者들에게서도 잘못을 책망하신다
하물며 자신의 기초가 먼지로 되어 있는 흙집에 사는 사람들

이랴

그들은 좀보다도 더 빨리 뭉그러진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은 부서지며

마음에 두는 이 없이 그들은 영원히 멸망한다

그들 안에서 그들의 장막줄이 제거되지 않느냐

그들은 죽지만 그들이 지혜안에 있지 않다

이 단락은 다시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자신의 계시 체험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는 부분 절과 자신이 받은 계시의 내용이 나타나 있

는 부분 절이다 엘리바스는 일상적인 경험에서뿐 아니라 하나

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

엘리바스는 한 말씀 ā ā 이 자신에게 조용히 임하는 것을 경험했

고 한 속삭임 šē ṣ을 들었다 절 이러한 묘사를 통해 그가 경험한 

말씀 계시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의 계시 경험은 밤에 이루어졌다 그가 깊은 

잠 ē â에 빠져 있을 때 밤의 환상들 ḥ ā ô 을 경험하였다

절 깊은 잠으로 번역된 히브리말 타르데마 hm'Der.T;는 자연적인 잠

을 일컫기도 하지만욘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도 하시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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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상 나태와 어리석음의 깊은 잠도 있으며잠 사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창 여기에서 엘리바스는 아브라함과 유사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한다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체험은 두려움을 동반한다

절 이것은 루돌프 오토 가 말한 거룩 체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는 한 영 û ḥ이 자신의 앞을 지나감을 경험하고 털이 

곤두서기까지 한다 절 그 영이 앞에 있으나 형상 ē을 알아 

볼 수 없다 형체 û â가 있긴 하지만 볼 수 없고 한 세미한 ā â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뿐이었다 절

엘리바스의 경험에 대한 묘사에는 다양한 계시 경험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경험

이 배경에 깔려 있고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는 그의 말은 엘리야의 

경험을 떠올리게 한다왕상 또한 하나님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음성으로 들리는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것은 모세출 

장 장나 이사야사 장의 경우와 비슷하다 이처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경험에 견줄 수 있는 엘리바스의 계시 경험은 그가 말하는 

바에 대한 권위와 확실성을 더해준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절부터는 엘리바스가 계시 경험을 통해 들은 내용을 묘사한다

그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절에 집약되어 있다 절에서와 같이 

여기에서도 수사의문문으로 진술된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우며

그의 창조자보다 사람이 정결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

다이다 이 예견된 답변이 얼마나 자명한가는 천상의 존재들 자기 종

ö ä ä

그는 사람이 거룩을 경험할 때 동반되는 현상이 신비 와 두려움

과 매혹 의 세 가지 요소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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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사자 에게서도 흠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잘 알 수 있다

절 인간은 흙집에서 살다가 하루살이보다도 더 빨리 사라지는 연약

하고 허무한 존재다 절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 그들은 부서져 없어지

며 기억해 주는 이 없이 사라지는 존재가 인간이다 절 그들은 장막

줄이 끊어져 죽지만 지혜안에 있지 않다 절 흙집이나 장막줄의 

비유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인간의 죽음과 한 순간에 사라지는 인간의 

존재의 허무함을 강조하는 표현들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이러한 연약성과 허무함 속에서 

그의 삶을 더욱 덧없게 하는 지혜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다

절의 질문을 통해서 엘리바스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고 창조자보다 더 정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이러한 

주장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성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욥이 죄인인가 아닌가를 

묻기 전에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항변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은 엘리바스에게 중심적인 것이어서 그의 

두 번째 발언 과 세 번째 발언 에서도 반복된다

이러한 계시 경험은 그가 가지고 있던 확신과 더불어 욥의 처지와 

발언에 대해 더욱 날카롭게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엘리바스

는 절에서 자신이 근거하고 있는 확신을 질문 형태로 표명한다 생각

하여 보라 죄 없이 누가 망하였는가 어디에서 의인들이 멸망되었는

가 욥 이 수사적인 질문을 통해 엘리바스가 의도하는 바는 아니

다 또는 없다는 답변이다 그의 발언에는 행위화복관계의 일치

성 을 강

조하는 이른바 인과응보의 교리가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확고한 

세계관과 함께 그의 계시 경험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인과응보 교리의 성서적 근거와 발전에 관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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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탄식하는 욥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그가 회복과 번영의 미래를 위해 

욥에게 한 선의의 충고가 하나님께 돌아가라 는 회개의 요청이었

다

빌닷 전통수호자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빌닷도 욥을 격려하고 위로할 목적으로 욥에

게 대응한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첫 번째 발언에 나타난 발언의 구조를 

통해 알 수 있다 욥기 장에 있는 빌닷의 발언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의 

구조로 파악된다 빌닷은 먼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면서 인과응보

의 교리를 욥과 그의 자녀에게 적용시킨다 다음으로 선조들의 

지혜를 언급하면서 불의한 자가 맞게 되는 운명을 자연 세계식물과 

동물의 예를 들어 묘사한다 마지막으로 욥이 경험하게 될 회복

된 미래를 약속한다 빌닷이 인과응보에 따른 행위화복관계를 

말하고 있긴 하지만 그의 발언 마지막에서 욥의 행동에 따라 얻어질 

새로운 행복과 미래를 약속하고 있다 이것은 빌닷이 욥의 상황을 판단

하고 질책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욥의 회복과 번영을 기대하는 마음으

로 발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한 기대와 바람을 위해 그가 가장 

비중 있게 사용한 논거는 선조들의 지혜 전통이다욥 

이전 세대에 제발 물어 보라

그들 선조가 연구한 것을 확인해 보라

정말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으니 알지 못한다

정말 땅 위에서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이다

그들이 너를 가르쳐 네게 말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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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마음에서 나온 말들을 드러내지 않는가

갈대가 늪이 아닌 곳에서 자라나며

골풀이 물 없이 크는가

아직 푸르러 벨 때가 아니어도

그것은 다른 모든 풀보다 빨리 시든다

하나님을 잊은 모든 자의 길들이 이와 같고

하나님 없는 자의 소망은 사라진다

그의 신념은 역겹게 느껴지고

그의 믿는 것은 거미줄이다

그의 집에 의지하나 그것은 견디지 못하며

그가 그것을 굳게 붙드나 그것은 오래 서 있지 못한다

그것은 태양 앞에서 물이 오르고

그것의 가지는 자기의 정원 위를 뻗어 나간다

그것의 뿌리는 돌무더기 위를 두르고

그것은 돌들의 집을 본다

그것을 그 있던 자리에서 제거하면

그것은 그를 모른 체 하며

내가 너를 본 적이 없다 할 것이다

보라 이것이 그의 길의 환희다

티끌에서 다른 것이 자랄 것이다

빌닷은 자신의 말에 대한 권위와 설득력을 얻기 위해 선조들의 경험

을 이끌어온다 절 이를 통해 빌닷은 자신이 이스라엘 지혜의 전통

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선조 ô îšô

ā ô 들의 경험이나 말을 인용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혜의 특징이다

그것은 자신의 경험이나 독창성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이나 

자기 세대만의 경험은 공동체의 삶을 이끌어 가는 데 충분치 못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처럼 세대 간에 단절되지 않고 세대

의 간격을 넘어 대대로 이어지는 경험과 서술의 공동체 즉 증인의 

사슬 을 추구하는 삶과 지혜의 전통이 오늘날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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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되는 유대인들의 경건이기 때문이다

빌닷은 자신이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지혜 가운데 세 가지 비유

를 제시한다 절 첫 번째와 세 번째 것은 식물 세계에서 가져온 

것이고 두 번째 것은 동물 세계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은 절에 기술되어 있다 하나님을 잊은 모든 자의 길들

이 이와 같고 하나님 없는 자의 소망은 사라진다 이것은 시편 편에서 

묘사하고 있는 악인의 운명과도 같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는 갑작

스레 물이 빠져버리는 갈대나 골풀과 같이 때가 되기 전에 말라 버린다

절 또한 그는 거미줄로 지는 집을 의지하는 사람과 같이 쉽게 

끊어지고 부서질 보호막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다 절 그들의 삶은 급속히 자라고 외견상 강하게 뿌리를 내리는 

덩굴과 같으나 결국 뿌리 채 뽑혀 자신이 있던 자리조차 알지 못한다고 

외면해 버릴 잊힌 존재가 될 것이다 절

불의한 자들은 결국 파멸의 운명을 맞는다는 것이 빌닷의 확신이자 

선조들의 지혜다 피상적인 번성과 외견상의 견고함에도 그들의 길은 

망하는 길이다 이러한 사실은 구약성서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혜의 가르침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

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

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시 악한 자

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 그러나 이러한 

빛나는 지혜의 가르침도 상황과 경우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적절

치 않은 지혜로 전락할 수 있다

이렇게 훌륭한 지혜의 전통 속에 있는 빌닷의 발언을 욥에게 적용시

키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 빌닷의 발언에서 전통적인 지혜의 가르

침 속에서 말하는 불의한 자의 운명이 곧 욥의 운명이 된다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 라고 일컬어질 만큼 번영과 행복을 누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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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이 지금과 같은 비참한 현실을 맞은 것은 불의한 자에게 예정된 길을 

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욥의 처지는 갑작스레 물이 빠져 때가 되기  

전에 말라 버린 갈대나 골풀과 같고 쉽게 끊어지고 부서질 거미줄 

집을 의지한 어리석은 자의 삶과 같으며 급속히 자라 번성하는 것 

같았지만 하루아침에 뿌리가 뽑혀 모두에게서 잊힌 존재가 되어버리는 

덩굴과 같게 된다

이러한 악인의 운명에 대한 묘사가 두 번째 발언에 가면 그 자체로 

중심 내용이 된다 빌닷의 두 번째 발언인 욥기 장은 크게 두 부분으

로 나뉜다 전반부는 욥이나 그의 친구들이 상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 절이며 후반부는 악인이라면 필연적으로 맞게 

되는 악인의 운명에 대한 묘사 절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이원적

인 구조는 논쟁의 두 번째 바퀴에서 빌닷의 두 번째 발언이 보여주는 

강조점과 성격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논쟁의 첫 번째 바퀴에서는 친구들

의 발언이 욥에 대한 공격과 악인이 맞게 될 운명 그리고 욥에게 회복될 

미래에 대한 전망 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들의 발언이 공격과 비판에 그 목적이 있지 않고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게 하려는 위로와 격려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게 한다 그러나 두 번째 바퀴에서는 친구들의 발언에서 욥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세 친구 

모두에게 해당된다 이것은 논쟁이 진행되면서 친구들의 발언이 더욱 

공격적이고 비판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친구들은 이제 욥에게 

위로를 주거나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운명에 대한 묘사 를 통해 욥의 현실에 대한 

평가만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빌닷을 비롯한 친구들의 말에 언급된 

악인의 운명은 욥의 처지가 악인의 삶을 증언하는 모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작용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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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발 지성과 교리의 주창자

세 번째의 발언자로 등장하는 소발도 구성이나 내용 면에서 앞에 

나온 두 친구들과 유사하게 발언한다 소발의 첫 번째 발언 장은 

욥의 말에 대한 반박 절과 이어서 나타나는 욥에 대한 책망과 교훈

절 그리고 만약 욥이 자신의 교훈과 충고를 받아들인다면 맞게 

될 장래의 복에 대한 묘사 절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특별히 

바로 앞에서 말했던 빌닷의 발언 장과 매우 유사한데 장의 빌닷처럼 

장에서 소발은 불쾌함을 표현하는 질문과 함께 자신의 발언을 시작

했다가 악인의 결말에 대한 묘사로 자신의 발언을 마친다 여기에서 

소발은 이전에 말했던 친구들과는 달리 자신이 경험한 특별한 계시나 

선조들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 않는다 그의 발언에는 

교훈과 지성의 의미가 더 크게 부각되어 있다 그러한 점이 소발의 

발언 초반부에 잘 나타난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응하여 말했다

말의 많음에 대응이 없겠는가

또한 말 많은 사람 이 의롭게 되겠는가

네 허튼 소리가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겠는가

네가 조롱하면 부끄럽게 할 자가 없겠는가

그리고 네가 말했다 나의 가르침은 순수하고

나는 당신 보시기에 깨끗하다 라고

앞에서 빌닷이 그러한 것처럼 소발도 의문 형태를 띤 하나의 

질책 으로 자신의 발언을 시작한다 절 빌닷이 욥의 

발언을 거센 바람으로서 폭풍 같고 허풍스러운 것으로 표현했다면

소발은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입술의 사람 즉 말 많은 사람이라고 

이 표현을 직역하면 입술의 사람 îš śe ā a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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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면서 욥의 발언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 소발은 욥이 정당한 논거

를 가지고 말하기보다는 발언의 양과 길이로 승부를 걸려고 한다고 

비난한다 그러한 욥의 말은 허튼 소리가 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말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고 자신의 발언 동기를 설명한다 그리고 소발은 

욥의 말을 인용한다 그는 욥의 주장의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말을 인용

한다 절 소발이 욥의 말을 인용하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지 않고

욥의 발언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함이다 소발이 인용한 

문장은 욥의 발언과 문자적으로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욥의 탄식

과 단언에 대한 요약 의 한 형태로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참조 하지만 문제는 소발이 욥의 말을 그의 교훈으로서 

인용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 낱말 레카흐 xq;l,는 지

혜나 교훈의 측면에서 볼 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어 계속 전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 이라고 풀이된다 소발은 이러한 인용을 

통해 그가 욥의 말을 수용되고 전수할 수 있으며 교훈을 줄 수 있는 

지식으로서 즉 신조 로서 듣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탄식

을 교훈으로서 절망의 표현을 논증으로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을 

하나의 신학으로서 듣고 있는 것이다

소발은 이어서 지성과 교리의 주창자답게 하나님에 대한 변증을 

시도한다

혹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너를 향하여 자신의 입술을 여신다면

또한 지혜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것은 인간의 지혜를 위해 놀라움과 같다

클라인즈는 소발이 인간의 

불행을 학술적인 득점 기록을 위해 가공되지 않은 자료로서 사용하는 전문적인 

신학자의 면모를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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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 네 죄악 중 많은 것을

잊으셨다는 사실을 알라

하나님의 깊이를 발견할 수 있으며

전능자의 완전함을 찾을 수 있는가

그것들은 하늘의 높이에 있는데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그것들은 스올보다 깊은데 네가 무엇을 알겠는가

그것의 크기는 땅의 길이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

만약 그가 지나다니시며 가두시고 함께 모으면

누가 그를 막겠는가

정말 그는 허망한 사람을 아시는데

악을 보실 때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겠는가

소발도 욥의 소망 에 동조하며 하나님이 답변하시기를 바란

다 소발은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욥에게 지혜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

를 바란다 절 여기에서 소발이 말하는 지혜의 비밀이란 우주를 만드

시고 운행하시는 질서의 원칙들이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도달할 수 없는 

것들이다 욥은 하나님이 그의 죄악보다 가볍게 처벌하고 계신다는 사

실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그의 죄악 중 일부를 용서하지 않고 계신다

면 욥의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나쁘게 되었을 것이다 이로써 소발은 

앞에 나온 빌닷과 같이 하나님이 자신을 부당하게 핍박한다는 욥의 

고발을 거부한다

이어지는 단락 절은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말한다 하나님은 

깊이 높이 길이 넓이 등 어떤 측면에서 보아도 욥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그분의 깊이와 완전함에 이를 

수 없다 절 하나님은 인간의 탐구 영역 너머에 신비로 남아 있다

소발도 욥처럼 하나님을 억제할 수 없음에 대해서 말한다 절에 

사용된 할라프 @lx 앞으로 지나가다 와 슈브의 히필형 bwv 돌



20 Canon&Culture 제7권 2호┃2013년 가을

아서게 하다 은 욥이 장 절에서 사용했던 낱말들과 동일하다

그렇지만 동일한 낱말을 사용했다고 해서 동일한 내용의 말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정반대의 주장을 펼친다 욥은 이 낱말을 통해 만날 

수 없고 인지할 수도 없으며 그분의 행동에 대해 감히 문제제기할 

수 없는 불가해한 하나님을 묘사하였다 이에 반해 소발은 동일한 낱말

을 통해 다른 결론에 이르도록 한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인정

하고 하나님의 불가해한 행동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허망한 것을 아시고 악을 분별하시기 때문이다

지성과 교리의 주창자로서 소발의 특징은 욥기 장의 두 번째 발언

에서도 확인된다 욥기 장은 장에 나오는 욥의 발언에 대한 대응인

데 소발은 욥의 말에 동의하지도 않고 그의 말을 받아들지도 않는다

소발은 오직 악인이 맞는 운명에 초점을 맞추어 말한다 이로써 구속자

가 나타나서 자신의 의로움을 밝혀줄 것이라는 욥의 희망 은 

간접적으로 부정된다 장의 소발의 말은 다음과 같이 세 개의 큰 

단락으로 분류된다 욥의 말에 대한 반박 절과 악인이 맞는 운명

절 그리고 결론 절으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몫에 관하여 말한

다 소발은 악인의 운명에 대한 긴 서술 이후에 간결하게 결론을 

말한다 절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악인의 몫 ql,xe이요 하나님

께서 그에게 정하신 유업 hl'x]n:이다

악인이 맞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악인에게 정하신 몫이요 유업이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 낱말 헬레크 ql,xe와 나할라 hl'x]n:는 동의어

로서 구약성서에서 땅과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사용된다신 

등 또한 시 왕상 렘 

참조 특별히 나할라는 한편으로 개별적인 가문에게 할당된 유

산 이나 상속 지분 으로서 사법적상속법적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악인에 운명에 대한 그의 서술 은 상승과 추락 절 입에 달지만 

독이 되는 음식 절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절의 세 단락으로 

다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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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땅으로서 각인된 신학적 측면

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위임되고 맡겨진 일종의 

신탁 재산의 의미를 가진다 악인이 맞게 되는 운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악인에게 할당된 지분이다 변경할 수 없고 거부할 수도 없다

욥의 미래는 더는 거론 대상이 아니다 욥의 현재 상황이 악인이 맞게 

되는 운명의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여기에서 감지되는 시제 변화가 

의미가 있다 첫 번째 바퀴의 대화 장에서 기대되는 미래와 관련된 

욥의 현재가 관건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욥의 현재를 통해서 욥의 

과거를 해석하는 문제가 관건이 된다 지성과 교리를 앞세운 소발의 

입장이 얼마나 단호하고 과격한 형태의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불통의 대화에 대한 평가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불통의 대화가 되었다는 사실은 논쟁의 세 

번째 바퀴의 구조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장 엘리바스의 발언을 통해

서 욥과 친구 사이의 세 번째 논쟁의 바퀴가 시작된다 그런데 세 번째 

논쟁의 바퀴는 불완전하다 엘리바스 장에 이어 욥이 말하고

장 다시 빌닷의 발언 이 나온 뒤에 욥의 긴 발언이 이어진다

장 그리고 엘리후의 발언 장과 하나님의 응답 장으

로 이어진다 세 번째 논쟁의 바퀴에서 소발의 발언은 없다 그리고 

빌닷 이후 나오는 욥의 발언이 매우 길다 이러한 현상을 해명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다 여기에 하나의 가능성은 현재 욥기의 본문 상태

를 훼손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욥기가 전승되는 과정에서 친구들의 

말이 욥의 입에 넣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실제 많은 학자들이 본문의 

롤프 렌토르프 󰡔구약정경신학󰡕 서울 새물결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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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성을 시도했다 다른 가능성은 현재 주어진 본문 그대로 인정하고 

혼란을 줄 수 있는 본문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장애와 혼란과 뒤바뀜

으로 보이는 것들이 본문 전승 과정에서 생긴 장애들이 아니라 저자에 

의해서 욥과 친구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의 불가능성을 암시하는 장애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화는 혼란 속에서 끝날 수밖에 

없다 서로 간의 접촉점 없이 평행선을 달리다 좌초된 대화로 마무리

되는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순서를 반대로 해서 소발의 발언부터 

평가해 보자

소발의 발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선 진정한 대화를 위해서는 

상대방 발언에 대한 장르 이해가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소발은 욥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그의 말을 교훈으로 이해하고 있다 소발

을 비롯한 친구들은 욥의 말들을 교훈과 신조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소발의 평가는 친구들이 우선적으로 욥의 상황을 고난당하는 자의 실존

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욥의 상황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교훈과 신조의 

문제로 축소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에서 탄식을 쏟아내고 있다 탈출

구를 찾지 못하는 절망의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를 묘사하고 있다 자신

의 괴로움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겁고 크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의 

말은 정제되지 않고 거칠 ā a 수밖에 없었다 더 나아가 부당하

다고 여겨지는 고난에 대한 항변을 통해 친구들과 하나님 앞에서 절규

한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욥은 많은 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욥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기 때문이다 욥은 그러

한 고난의 상황에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의문과 고통에 

대한 탄식들을 쏟아내는 것이 필요했다

이것은 단지 소발의 문제만은 아니다 다른 친구들에게서도 고찰되는 문제이다

소발의 발언을 통해서 그러한 면이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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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발은 바로 그러한 욥의 모습을 비난한다 지혜 문학의 

교훈잠 전 처럼 말을 절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욥의 

말을 교훈으로서 또한 논증으로서 더 나아가 하나의 신학으로서 듣

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욥의 질문과 탄식은 엄밀한 교훈과 신조의 

잣대로 평가된다 결국 욥은 지혜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욥은 자신의 말을 통해 악함과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받는다 이것은 발언의 장르 인식이 발언 이해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사랑의 편지를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업무용 편지로 이해하면 안 되듯이 탄식을 신학

적 논증이나 교리적 주장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발언의 상황과 장르가 

고려되지 않는다면 그 발언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

고난당하는 자의 탄식은 탄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한 탄식은 교

훈과 신조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자의 마음에서 

다 쏟아져 나오도록 기다리고 들어주어야 한다 그러한 경청과 동감이 

있을 때 탄식하는 자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그로 하여금 회복의 

길을 걷게 할 수 있다

둘째로 빌닷의 발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무리 좋은 지혜의 

전통과 교훈도 기계적인 적용이나 결과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

다 장이나 장 장에 기록된 빌닷의 말은 다른 어떤 말보다 잘 

준비된 말이다 당대뿐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거쳐 집약된 깊은 신학적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빌닷의 말이 옳은

말에 그치고 진실이 아닌 말이 되어 버렸다 왜 그런가

그것은 욥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동정과 위로가 

필요한 욥에게 정당한 규범과 원칙만을 너무 앞세웠다 빌닷은 욥에게 

하나님이 정의 š āṭ와 의 ṣ 를 굽게 하시는가 라고 묻는다

빌닷의 신학적 사고에서는 하나님과 불의는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개념들이다 이러한 확고한 신념에서 빌닷은 욥의 자녀들에 관하여 말

한다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그들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다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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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직 살아 있어서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욥은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개입과 구원을 경험하라

고 말한다 절

이것은 행위화복관계에 대한 인과응보의 교리를 기계적이며 결과

론적으로 적용한 대표적 사례다 세상의 고난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죄로 인한 고난도 있지만 죄 없이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다

예수께서 지적하셨듯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 마 도 있고 야훼의 종의 노래에서 보여주듯이 다른 사람을 

위한 고난 도 있다사 장 따라서 선을 행하는 자가 그의 행동에 

합당한 번영을 누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자신의 행위를 결과에 따라 

멸망의 길을 걷는다는 교훈에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희망의 성격

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희망의 성격을 망각할 때 절대화된 교리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욥의 친구들이 견지한 것처럼 고난당하는 

자는 누구나 범죄하였음에 틀림없다는 결과론적인 역추론을 허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역추론은 또 다른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그것은 현재 

번영을 누리고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무죄하다는 것이다

욥기는 이러한 친구들로 대변되는 도그마화된 정통 신학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어떤 교리나 가르침이 모든 경우와 상황에 기계적으

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옳은 말 이긴 하나

진실이 아닌 말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러한 사실은 

교리와 현실 윤리와 자연 사이에 있는 틈새 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욥기의 마지막에 기술된 하나님의 응답과 판결에서도 

알 수 있다

세 번째 엘리바스의 발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무리 분명한 

계시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절대화될 수 없다는 점이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장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계시 

경험을 이야기한다 그에게는 위대한 신앙인들처럼예컨대 아브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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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 엘리야 이사야 등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있었다 그 계시

의 핵심 내용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으며 자신의 창조자 

보다 더 정결할 수 없다 는 것이었다 인간은 자신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연약성과 한계성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의 계시도 

욥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욥이 당한 고통은 전통적 

지혜로 풀 수 없는 불가해한 고난이었기 때문이다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욥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 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의 현실에 탄식하는 욥의 항변은 정당하게 

평가된다 그러므로 계시에도 한계성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

은 계시라고 해서 모든 상황에 무분별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적절한 

때와 대상에게 사용되지 않으면 그 내용은 빛을 발할 수 없다 오히려 

듣는 자들에게 독이 되어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 있다

친구들이 처음부터 위로자로서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은 아니다

엘리바스 장나 빌닷 장이나 소발 장의 첫 번째 발언들을 보면

욥의 회복과 번영을 약속함으로 욥에게 희망을 주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와 이해를 절대화하여 욥에

게 충고한다 그들은 에스겔에게 위임하셨던 사명처럼 자신들을 파수

꾼으로 이해한다 또한 그들은 지혜의 교사현자 로서 말한다 더 나

아가 그들은 하나님의 변호자로 행동한다 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 

가를 알고 있다 그들은 처음부터 원인을 알고 있으며 욥의 고난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또한 그들은 회복을 위한 길도 

알고 있으며 고난당하는 자가 취해야 할 올바른 행동 방식도 알고 

있다 그들의 위로에는 훈련과 가르침의 의미가 배어 있다 그들은 자신

의 발언을 통해 분산된 것을 통합하며 불안정을 안정화시키고 잘못된 

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렇게 능력 있고 입증된 예언자요 지혜자요 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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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의 모습을 지닌 친구들도 욥과의 논쟁에서 자신들의 지혜 가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다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 

한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세 친구들은 모두 자신의 입장만 고려했고 자기 

신념을 절대화하여 욥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이러한 친구들의 태도

는 소통 부재의 결과를 초래했다 그들의 말은 욥의 괴로움을 더하게 

했고 고난의 위로자 사회로부터 소외와 정죄를 당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였다

하나님과 소통의 대화

욥의 언어는 고통당하는 자가 내뱉은 탄식으로 대표된다 그는 자신

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말한다 장 이러

한 욥의 탄식 과 질문 과 고발 에 대해 하나님이 

답변하신다

그동안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발언에 대한 많은 평가가 있었다

하나님의 발언이 욥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 

때문에 많은 주석가들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다

시 말하면 야훼께서 욥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렇다

또한 하나님의 발언의 내용 과 관련하여 그것이 욥의 질문과의 

상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이 다양하게 지적되었다 예컨대 폰라트

욥의 질문에 대한 하나의 해결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평가하는 

견해들에 관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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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나님 발언의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주석가

들은 하나님의 발언이 욥의 구체적인 문제를 완전히 간과하고 있으며

야훼 자신이 그 발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도 자기 해석의 한 형태로서 

자신을 낮추고 계시지 않는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발언을 매우 충격적으

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변의 의미가 이러한 해석에 그친

다면 하나님과 욥의 대화는 제대로 소통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답변에서 욥의 탄식과 질문에 대한 내용적인 상응성까지 말할 수 있어

야 진정한 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두 개의 긴 발언으로 욥에게 응답하

신 하나님의 발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의미를 찾아보자

하나님의 질문 수용

하나님의 두 번의 발언은 욥이 제기한 질문 탄식 고발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발언은 특별히 욥기 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욥기 장 절에서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자신의 삶의 시작과 관련하여 진멸의 바람

을 가지고 탄식한다 이 진멸의 바람은 자신이 맞고 있는 현재의 

고난을 피할 수 있도록 자신이 태어난 날과 잉태된 밤을 소멸시키는 

일련의 유사한 견해들이 소개된 다음 두 

곳을 보라 이 

가운데 쉬타이거 와 블로흐 의 견해에서 매우 강력한 비판을 

경험 한다 하나님의 발언은 친구들이 결코 말하지 않았던 것 중 그 어떤 것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친구들의 발언들과 비교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발언은 옹색

하고 공허하다 그것은 욥에 대한 세 시간짜리 자연 과학 수업일 뿐이다

ü

ü

ä ü ü

ü 욥의 목록 장은 도덕성을 앞세우고 있는 반면

야훼는 그곳에 자연을 이끌어 온다 야훼는 도덕적인 질문에 물리학적인 

답변을 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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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러한 진멸의 바람에서 욥은 그날과 그 밤이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기를 바라는 의미의 발언을 한다 욥이 외친 예히 호쉐

크 %v,xo yhiy> 어둠이 되라 는 하나님의 창조의 외침창 과 정반

대다 여기에서 창세기 장에 묘사된 창조의 역행창조

ö 가 고찰된다 이러한 저주의 바람은 이어지는 제 연과 제

연에서 반복되는 왜질문과 함께 이 세계가 만족할 만한 하나님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비난으로서 이해된다

이러한 비난은 창조를 주제로 하는 욥의 탄식

에서 계속적으로 인식된다 욥에게 창조의 주제는 하나님 찬

양을 위한 모티브가 아니라 탄식의 기초다 욥은 시편이나 지혜 문학의 

전통을 역전시켜 자신의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부각시킨

다 특별히 이른바 지혜 문학적 결론 참조

은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의 정황을 적시하고 있다 그것들

은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감동이나 찬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욥에

게 위엄 있게 나타나시기는 하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하나님의 

불가해성을 탄식하는 데 사용될 뿐이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계획hc[

에 빛을 비추신다 는 발언이나 욥기 장 절에 나타난 하나

님의 행동에 대한 묘사도 불가해한 세계에 대한 욥의 통찰을 드러내 

주고 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발언은 이 세상을 악인의 손에 넘겨버린 분이 

하나님이심을 지적함으로 하나님을 불의하신 분으로 만들게 되는 욥의 

탄식과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하나님의 두 번째 발언은 하나님 첫 

번째 발언과 의도적으로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다 이때 하나님의 에

차 hc[에서 하나님의 미쉬파트 jpvm로 주제의 변화가 일어난다

피쉬베인

은 욥기 에 사용된 창조 

기사에 쓰인 양식을 찾아낸다 욥기 장도 창세기 에서처럼 동일한 일의 

구조와 언어적 양식을 가지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반대되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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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절에서 두 번째 하나님 발언의 주제 질문이 표명된다 네가 

정말 내 의 jpvm를 꺾을 셈이냐 이 질문은 절 하반절의 동의적 

평행법을 통해 해석된다 욥이 하나님 자신을 악인이라고 선언함으로써

[vr 그 자신이 의인이 되려 한다 qdc 는 것이다 이 질문을 

통해 야훼께서는 자신이 악인 [vr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욥기 

장 절 이하에 나타난 욥의 비난에 반응한다 그러한 욥의 비난은 

계속되는 그의 발언 속에서 고찰된다 그러므

로 하나님의 첫 번째 발언이나 두 번째 발언 모두는 욥이 제기한 탄식과 

의문을 외면하지 않고 그의 질문과 탄식에 상응하게 응답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한다

하나님의 응답 신비로운 창조 세계

야훼의 첫 번째 발언과 그에 대한 욥의 답변은 아래와 같이 분석된

다 야훼의 첫 번째 발언은 주제 질문에 이어 그 주제를 확장시키는 

내용으로 세계 창조와 동물 세계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전개된다 야훼

께서 첫 번째 발언 말미에 다시금 욥에게 대답을 촉구하는 내용이 나타

난다

야훼의 첫 번째 발언

주제 질문 창조 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에차

주제의 확장 세계 창조와 질서

주제의 확장 동물 세계동물 다섯 쌍

두 번째 답변 요구

욥의 답변

모든 것이 똑같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그분은 순전한 자와 악한 자를 

멸하신다 라고 어떤 재앙으로 사람이 갑작스레 죽을 때도 그분은 의로운 

자들의 절망을 비웃으실 것이다 땅이 악인의 손에 넘겨졌다 그분이 재판관들

의 얼굴을 덮어버렸다그가 아니시면 누구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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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하나님의 발언에서는 창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에차 hc[

가 중심 주제이다 그것의 전반부 에서 야훼는 인간의 지식을 

능가하는 창조 세계의 비밀들을 욥의 눈앞에 똑똑히 보여준다 땅의 

기초 놓기와 바다의 경계 정하기 에서 시작하여 아침과 아침노

을 그리고 죽음의 세계 절까지 미치는 깊이와 빛과 어둠 

일체의 장소 절까지 포괄하는 창조 세계의 넓이에 관하여 말씀하

신 후 기후와 천체의 하늘의 현상들 에 관하여 질문하신다

이러한 서술의 과정에서 세계의 창조와 건축의 주제로부터 세계의 운행

과 질서의 주제로 이야기의 중심점이 옮겨가고 있다

첫 번째 하나님 발언의 후반부 에서 야훼는 인간에게는 

혐오스럽게 비춰질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질서에 상응하는 화려

하고 신비스런 동물 세계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인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서는 창조 세계의 신비를 보여주신다 오트마 켈 은 다섯 쌍의 

동물에 대한 하나님의 발언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하나님은 자기 고유한 삶에 대한 황야 의 권리를 옹호하시며

욥과 그의 친구의 인간중심주의 에 대하여 문제를 

장 절에 나타난 하늘의 규정 ḥ ô 과 땅에 세워질 법칙 šṭā 이라는 

표현에서 세계 질서에 관하여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 의도를 읽을 수 있다

ü

ü

이 점에 관하여 다음 글들을 참조하라

그는 절을 장의 중심 구절 로 파악한

다 왕대일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욥 창세기 

창조신앙에 대한 지혜문학의 반성 욥기 장을 중심으로 ｢ ｣ 
봄

ö

ö 또한 다음을 

참조하라 ä

ä 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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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신다 많은 거주지와 함께 하는 이 세계 안에는 어떤 것이 다

른 것에게 일으키는 장애들이 세계 전체의 의미를 상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림들을 가지고 욥과 그의 친구들이 고수하고 있던 

경직되고 완고한 인간중심적인 질서의 근거를 물으신다 또한 그는 

모든 형태의 고난과 침해가 어떤 행동에 대한 징벌로서 이해되거나

욥의 친구들 만약 이러한 계산이 명료하지 않을 때는 의미 없는 것

으로 비난해야 할욥 세계가 아닌 그보다 훨씬 꿰뚫어보기 힘들고 

훨씬 복잡한 세계에 대한 개요를 보여주신다 그는 이 세계를 신비스

럽고 분명하게 파악할 수 없는 질서에로 개방하신다 그 질서 안에는 

사람에게 황야 로서 나타나는 것들도 자신들의 주와 나름대로의 질

서를 가지고 있다

야훼의 두 번째 발언과 그에 대한 욥의 답변은 아래와 같이 분석된

다 야훼의 두 번째 발언도 첫 번째 발언과 구조면에서 유사하다 주제 

질문에 이어 그 주제를 확장시키는 내용이 세계에 대한 신적 통치와 

동물 세계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전개된다 두 번째 발언에서는 욥에

게 대답을 촉구하는 내용 없이 곧바로 욥의 답변이 이어진다

야훼의 두 번째 발언

주제 질문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주제의 확장 세계에 대한 신神적 통치
주제의 확장 동물 세계 베헤못과 리워야단

욥의 답변

두 번째 하나님 발언의 중심 주제는 세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미쉬파트 jpvm다 하나님이 라솨 [vr라는 비난참조

에 맞서 야훼는 욥에게 신적인 자질을 묻는 질문을 

제기한다 이어서 그는 욥에게 하나님 됨 에 관한 반어적이

며 풍자적인 요구를 통해 인간의 무력과 무지를 인식하고 고백하게 

한다 두 번째 발언의 후반부 에서 야훼는 베헤못과 리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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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라는 두 신화실제적 동물들에 대한 묘사가 이어진다

그것의 첫 번째 단락 은 베헤못이란 이름으로 표시되는 

신화적실제적인 동물의 외모와 그것의 힘과 생활 습성에 대한 묘사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발언에 나오는 동물들과 비교

할 때 매우 상세하다 우리가 베헤못 ô 을 베헤마 ā 짐승에 

대한 강조의 복수로서 거대한 짐승 원시 동물로 번역할 수도 있다

이 낱말은 욥기 장외에 어떤 곳에서도 어떤 특정한 동물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베헤못을 실제적인 동물과 동일시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하마나 코끼리나 물소 등이 그러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욥기 본문의 묘사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이러한 동물들의 모

양이나 생태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베헤못에 대한 하나

님의 묘사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동물의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상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것은 창조 세계 

안에 있는 혼돈의 전형으로서 신과 사람의 원수로서의 의미를 가진

다

리워야단도 베헤못과 마찬가지로 실제적 동물로만 여길 수 없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신화적인 동물을 의미한다 히브리말 리브야

탄 ā ā 은 휘감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다 우가릿의 평행 본문들

을 통해 가나안 신화와의 관련성이 알려진 본문인 이사야 장 절에서 

리브야탄은 날랜 뱀과 구불구불한 뱀으로 표시된다 시편 편 

그래서 󰡔개정개역󰡕 우리말 성경에서는 베헤못이 이러한 동물의 신화적인 특성
이 인식되도록 고유 명사처럼 번역하지 않고 표기되었다 이어지는 단락에서 나오

는 리워야단이나 욥기 장에 나오는 사탄도 마찬가지 경우이다 하지만 베

헤못을 창조 질서에 위협이 된다거나 하나님이 패배시켜야 하는 대적자로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예컨대 

베헤못은 

욥처럼 창조주가 칭찬하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피조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발언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위로를 얻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탄식을 통한 욥의 

문제제기에는 답변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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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서는 바다가 그것의 생활공간으로 묘사된다참조 시 그

래서 루터는 시편 두 곳에서는 이것을 고래 로 번역했고 욥

기 장 이하와 다른 곳에서는 그것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리워야단이 관련된 신화론적인 배경은 베헤못의 경우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욥기 안에서도 장 절의 리워야단이나 장 절의 얌과 

타닌에 대한 언급이것은 각각 바다와 바다 괴물로 번역되었다에

서 그러한 신화우주적인 맥락의 언급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칠십인경 에서는 리워야단을 바다나 원시 바다와 연관된 혼돈의 

용을 가리킨다고 보고 드라콘 dra,kwn이라고 번역하였다

이와 같이 혼돈의 전형과 인간과 적대적인 세력을 대표하는 신화실

제적인 두 동물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의도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악인 또한 혼돈의 세력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함이다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 깨달음과 회복

하나님은 욥의 도발적인 문제제기에 야훼는 수많은 수사학적인 질

문과 반어적인 진술로 대답하신다 이때 야훼는 욥과 비교해 볼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해석은 고대 중동의 도상학적 연구 를 

통하여 하나님의 답변의 의미를 밝힌 켈 의 연구의 성과다

ö

ö 켈의 

연구는 특히 다음과 같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호응을 얻으며 수용되었다

ü

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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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대 방향의 길 을 택하신다 욥은 자신의 개인적인 고난으로부터 

세계의 일반성을 추론하는 반면 하나님은 욥에게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그의 개인적인 삶을 유추하도록 하신다 인

간에게 혐오적인 것을 주제로 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세상은 다채롭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모순적인 세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면 인간에게 적대적인 것을 주제로 하는 두 번째 하나

님의 발언은 그분이 또한 오직 그분만이 세계가 혼돈의 세력에 귀속되

지 않도록 돌보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로써 하나님의 발언은 

욥의 친구들과 욥을 반박한다 그들이 그들의 지혜로 접근할 수 있는 

질서 잡힌 완전한 세계를 주장하였다면 욥은 단지 혼돈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동물의 주로서 이러한 세계 그리고 

이로써 세계 전체의 주님으로서 나타난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질서 

잡힌 완전한 세계를 주장했던 친구들은 이 세계에 야생성과 엄청난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는 혼돈의 세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했다 마찬가

지로 욥도 자신의 견해를 수정해야 했다 모순된 모습이 보이고 혼돈의 

세력이 있다고 해서 이 세계가 계획이 없고 무질서한 세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야훼 하나님은 이 혼돈을 지루하고 굳어버린 질서로 편제되도

록 그냥 놔두지 않으면서 그것을 억제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발언은 욥의 탄식과 긴밀한 연관성 속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욥의 탄식에 대한 응답으로서 욥의 잘못된 세계관을 

교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답변 말미에서 이렇게 

고백한다 제가 당신을 귀의 들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버리고 나의 뜻을 돌이킵니다티끌

과 재위에서 절에 대한 해석은 욥의 회개 깨달음 위로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마아

스 sam와 니함 ~xn 두 동사에 대한 해석과 전치사 알 l[;의 

욥과 야훼의 논증 사이에 있는 상반된 움직임에 대하여는 ü

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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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쓰임에 대한 이해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해석들 가운데서도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욥이 사고의 변화

를 겪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과거 자신의 생각과 시각이 짧았고 하나님

의 높고 깊으신 경륜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참조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이 세계가 선인과 악인에 대한 행위화복관계의 법칙이 빈틈없이 실현되

고 있다는 친구들의 잘못된 세계관을 비판하는 기능도 한다 그것은 

교리와 현실 윤리와 자연 사이에 있는 틈새 를 인정하

지 않는 친구들의 발언에 대한 반박인 것이다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돌보시는 창조 세계는 행위화복관계의 일치성에 대한 인간의 이해에 

귀속되는 세계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 속에서 사랑과 공의

를 드러내는 신비의 세계다 따라서 욥의 친구들은 번제를 통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해야 했고 욥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시각과 행동이 용서될 수 있었다 이처럼 하나님 발언은 욥과 

친구들에게 깨달음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미 있는 답변을 제공하였고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활동 방식과 창조 세계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이러한 입장은 두 번째 동사 나함 ~xn의 니팔 형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다 빌리 플레인 은 이 동사의 번역에 관한 자신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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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함 ~xn
의 니팔 줄기가 이 동사의 주어에게 어떤 것과 관련하여 사고의 전환 과정이 

외부로부터 촉발됨 ü

la ö 을 표현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과정이 문맥에 따라서 위로받다 후회하다 결정을 철회하

다 등의 뜻으로 번역될 수 있다고 말한다



36 Canon&Culture 제7권 2호┃2013년 가을

조명하고 이해하게 하였다

나가는 말

욥기는 두 가지 대화법을 보여준다 불통의 대화와 소통의 대화이다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불통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소통으로 나아가

는 길이 제시된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소통의 대화법이 무엇인가 

배우게 된다

먼저 대화나 어떤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통의 첫 번째 요소는 상대방

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소통을 이루

려면 무엇보다 고난당하는 자의 외침에 좀 더 마음을 담아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고난당하는 자의 외침을 계시의 경험이나 지혜 전통

신학적 교리라는 일반적 척도로 예단하지 않고 상대방의 존재와 상황

에 대한 긍정이 요구된다 또한 소통으로 나아가려는 자는 자신의 한계

성을 인정해야 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모두 

인간의 한계성을 지니고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하나님

의 역사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 

파악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다 그분은 절대

적 주권과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이 세계를 신비롭게 운행하신다 따라

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불행의 상황이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에서 보여야 할 

우리의 태도는 질문과 탄식이다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탄식이 하나님

에 대한 적절한 대화법이다 하나님과의 불통의 상황에서 자신의 고통

을 호소하고 고난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질문하는 하나님과의 씨름

이 필요하다 이러한 씨름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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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소통 신학 질문과 응답 행위화복관계 대화 창조 세계 지혜 전통

* 접수일 2013년 8월 21일, 수정일 2013년 9월 7일, 게재 확정일 2013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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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욥기에 나타난 소통 신학

하경택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본 논문에서는 욥기에 나타난 소통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욥기의 

내용은 질문과 응답의 구조로 파악할 수 있다 장면 상호간의 관계뿐 

아니라 등장인물 사이의 대응 관계가 욥기의 기본 구조를 형성한다

이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등장인물 간의 소통 문제이다 욥과 친구

는 자신들의 대화에서 소통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파국을 맞이한다

불통의 첫 번째 요소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다 계시의 

경험이나 지혜 전통 신학적 교리도 고난당하는 자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는 공허한 울림이 될 수 있다 또한 소통으로 나아가려

는 자는 자신의 한계성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 파악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욥의 고난을 보시고 욥의 질문과 탄식에 응답하시는 모습

에서 소통의 대화로의 길을 발견한다 절대적 주권과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이 세계를 신비롭게 운행하시지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욥기는 이러한 소통의 부재와 소통의 실행

의 대조를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고 지향해야 할 

소통 신학이 무엇인가를 찾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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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 Kyung-Taek Ha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This paper deals with the problem of communication in 
the Book of Job. The book can be analyzed by observing its 
structure which is in the form of question and answer. 
‘Correspondences’ between the characters and scenes form the 
foundation of the Book of Job. The important issue is the prob-
lem of communication between characters. Job and his friends 
failed to form proper communication and their dialogs end 
unsuccessfully. The first component of miscommunications is 
due to lack of understanding about the other side. Experience 
of revelation, wisdom traditions and theological doctrines can 
be meaningless voices when one does not correctly recognize 
the situation of the sufferer. Also, individual who wants to ap-
proach another person in order to communicate must acknowl-
edge his limitations and have an open mind about history of 
God. Human beings cannot fathom God with their wisdom. 
On the contrary, people can find way into the conversation 
established through communication in God’s response to Job. 
God sees Job’s suffering, answers Job’s questions and listens 
to Job’s lamentations. God rules the world mysteriously with 
absolute sovereignty and unlimited freedom, but he reveals him-
self as a responding God. The Book of Job shows us clearly 
the contrast between the absence of communication and the 
execution of communication. The book helps us to find 
‘communication theology’ that we should seek and aim for.


